
1. 서 론

세계보건기구는 자살을 인류 정신건강을 위해 선결

할 문제로 규정한 바 있다[1].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2]. 

자살 사고는 자살 계획이나 자살 시도, 자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자살 행동의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들 중

하나이다[3]. 자살사고를 가진 사람이 심각한 자살시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실질적인 행동 변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 변수들에 개입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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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된 성인 215명으로, 이들은 자신의 자살 사고, 

자기 은폐, 자살 낙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와 

자살 낙인은 일반적인 도움요청의도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공식 및 비공식적 도움요청 

의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자살 낙인과 자기 은폐는 비공식적 도움요청 의도와만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 고위험군에서 자살에 대한 도움요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증가 및 자기 은폐를 

감소시키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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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social support and reduce self-conceal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request for help for 

suicide in the high-risk group.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General help-seeking, Suicidal stigma, Self-concealment,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4, pp. 469-475,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4.469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2021년도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Hoin Kwon(hikwon14@jj.ac.kr)

Received February 23, 2022

Accepted April 20, 2022

Revised April 7,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470

효과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이러한 

점에서 자살에 대한 도움요청은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움요청이란 ‘개인이 어떤 문제나 곤란한 상황

에 직면하여 타인의 시간이나 노력 혹은 일정의 자원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5]. 선행 연구에 따

르면, 자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살 사고 없이 

심리적 문제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 도움을 요청할 

확률이 낮다[6]. 미국의 대규모 대학 건강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살 사고가 있었던 대학생의 

18.3%만이 치료를 받았다[7].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의 반수 이하만이 

지난 12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8]. 미국의 대학 상담

센터 국립조사에 따르면, 자살로 사망한 대학생의 81%

는 사망 전 1년간 대학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조사되었다[9]. 자살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움 요

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필요성을 느

끼더라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10]. 또한 도움요청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의도가 있더라도 비용 문제 등

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좌절될 수도 있다[1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움요청행동의 가능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도움요청의도[12,13]가 있다. 도움

요청의도는 정해진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예측가능한 외현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14]. 도움요청 의도가 강할수록 도움요청을 시도하

고, 실제로 도움요청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

다[15].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통로는 공식 대 비공식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문적 도움을 받으면 괴로움이 완화될 것이라고 믿는

다면 병원이나 상담과 같은 공식적이고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13]. 하지만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 도움 대신 친구나 가족과 같은 비공식

적 자원에 도움을 요청한다[16]. 특히 한국인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전문가가 아닌 친구, 친지와 같은 주변인에

게 비공식적인 도움요청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17,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는 주로 전문적 

도움요청에 국한되었으며, 비공식적 도움요청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분야의 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살에 대한 도움요청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자살 낙인이 있다[19,20]. 자살 낙인이란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부정적 인식[19]이라고 

할 수 있다. Corrigan(2017)[21]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

람을 겁쟁이, 패배자, 나약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낙인이 있다고 하였다. 자살에 대한 낙인은 자살이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자살에 대

한 도움요청을 약화시킨다는 면에서 자살예방에서 다룰 

중요한 요인이다[22,23].

자기 은폐 역시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요청의도와 관

련있는 중요한 변인이다[24]. 자기 은폐란 개인이 부정

적이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자기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숨기려는 적극적인 경향성으로 정의된다[25]. 자기 은폐

는 개인이 자신의 자살사고에 대해 밝힐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은폐와 도움요청의 관련성은 비일관적이다. Kelly

와 Achter[24]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은폐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전문적 도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도 전문적 상담 요청 가능성은 더 높았다. 이같은 결과

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기 은폐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가 낮아서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 도움

을 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Cepeda-Benito와 

Short[26]의 연구에서는 자기은폐가 높은 사람들이 오

히려 상담을 기피하였다. 이들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

하다고 지각하더라도, 실제로 도움을 추구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신건강에 비해 아직까지 자기 

은폐가 자살이라는 구체적 현상에서의도움 요청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한국은 

자신을 은폐하거나 감싸는 심리가 발달하였다는 점에서 

자기 은폐의 영향을 더욱 주목해 볼 수 있다[27,28]. 

또다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다. 한 예로 

Pierce와 Sarason[29]은 사회적 지지가 도움요청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강하게 강조하면서, 타인의 지지와

격려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자살의 도움요청의도는 자살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

되어 있으며, 공식적 도움요청 뿐 아니라 비공식적 도움

요청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 사고, 자살 낙인, 자기 은폐, 사회적 지지가 최근 

1년간 자살 사고가 있었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자살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적 도움요청의도와 어떤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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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도

움요청의도를 촉진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구 홍보문건을 게시하였으며,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성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

상의 선정기준은 ‘최근 1년간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

는가’의 온라인 단일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는 경우였

다. 총 215명의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25.8세

(SD=4.14)였고 성별은 남성 32명(14.9%), 여성 183명

(85.1%)이였다. 대부분 미혼이었고 대학생이 가장 많았

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jjIRB-201009-HR-2020-1037). 

2.2. 측정도구

2.2.1 도움요청의도 

심리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도를

묻기 위해 Wilson, Deane, Ciarroch과 Rickwood[30]

가 개발한 일반적 도움요청의도 척도(GHSQ: General 

Help Seeking Questionnaire)를 주오연[31]이 자살 

상황에 맞추어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7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움요청 대상에 따라 공식적 

도움요청의도(선생님, 정신과 의사, 상담 전문가, 사회

복지사, 종교인,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비공식적 도움

요청의도(부모님, 친척, 친구)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는 .82로 나타

났다.

2.2.2 자살 사고 

지난 1년 동안의 자살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Harlow, 

Newconb와 Bentler[32]가 개발한 자살생각 척도

(Suicide Ideation Scale: SIS)를 국내에서 김형수[33]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총 5문항의 자기보고 척도이며, 

5점 Likert(1점: 전혀없다, 5점: 항상 있다)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는 .86로 나타났다. 

2.2.3 자살 낙인 

안순태, 이하나[34]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9개 문항의 5점 Likert척도(1점: 약간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2.2.4 자기 은폐

Larson과 Chastain[25]이 개발한 자기은폐 척도

(Self Concealment Scale: SCS)를 장진이[35]가 번안한

질문지로 총 10문항의 5점 Likert척도(1점: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이다.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성을 측정하고자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3로 나타났다.

2.2.5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면적 척도

Zimet, Dahlem, Zimet와 Farley[36]가 개발하고, 

나기석[37]이 국내 타당화한 척도이다. 가족, 친구, 타인

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Likert 7점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 총 1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5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살 사고, 자살 낙인, 자기

은폐, 사회적 지지와 공식 및 비공식적 도움요청 의도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한

구조를 설정하기에는 변인간 관련성이 기초적이고 탐색

적인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공식적 도움요청

의도와 비공식적 도움요청의도를 합한 일반적 도움요청

의도 총점은 자살 낙인,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자살 사고, 자기 은폐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공식적 도움요청의도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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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비공식적 도움요청의도는 자살 낙인,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살 사고는 자기 

은폐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요 변인이 공식적 도움요청의도와 비공식적 도움

요청의도를 합한 일반적 도움요청의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 자살 낙인의 관련성이 유의

하였다. 변수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고, 자살 낙인이 높을수록 도움요청 

총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orrelation of variables          (n=215)
1 2 3 4 5 6 7

1 1

2 -.16* 1

3 .52** -.01 1

4 -.20** .082 -.22** 1

5 -.17* .17* -.19** .30** 1

6 -.12 .13 -.11 .22** .96** 1

7 -.23** .21** -.30** .38** .79** .58** 1

M 13.63 81.72 54.60 48.07 28.07 20.19 7.88

SD 5.00 19.09 12.32 18.49 10.00 7.58 3.48

*p<.05, **p<.01, ***p<.001

1.Suicidal ideation 2. Suicide stigma 3.Self-concealment 4.social 

support 5. Intent to seek help 6.Intent to foraml help seeking 

7.Intent to informal help seeking

전문가 등에 대한 공식적 도움요청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중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만이 유의하였다. 전체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Table 2. Multiple regression on intent to formal 

help seeking                   (N=215)

B β S.E. t

Suicide ideation -.05 -.04 .12 -.45

Suicide stigma .04 .11 .02 1.63

Self-concealment -.03 -.05 .05 -.62

Social support .08 .27 .03 2.79**

R² .06

ΔR² .05

F 3.81*

Durbin Watson 1.68

*p<.05

비공식적 도움요청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

하는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비공식적 도움요청 의도는 

사회적 지지와 자살 낙인, 자기 은폐의 관련성이 유의하

였다. 전체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와

자살 낙인이 높을수록, 자기 은폐가 낮을수록 비공식적 

도움요청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on intent to Informal 

help seeking                    (N=215)

B β S.E. t

Suicide ideation -.06 -.03 .15 -.44

Suicide stigma .08 .15 .03 2.35*

Self-concealment -.09 -.11 .06 -1.49

Social support .14 .26 .04 3.82***

R² .12

ΔR² .11

F 7.78***

Durbin Watson 1.59

*p<.0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최근 1년간 자살 사고가 있었다고 보고한 

20-30대 성인의 자살에 대한 도움요청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와 자살

낙인은 공식적 도움요청과 비공식적 도움요청의 총점인 

일반적 도움요청의도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일반적

도움요청의도를 공식적 도움요청의도와 비공식적 도움

요청의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공식적

도움요청의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와

자살 낙인, 자기 은폐는 비공식적 도움요청의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공식 및 비공식 도움요청의도와 

일관된 관련성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Clum과 

Febbraro[3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들은 전문적 치료기관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에게도 도움요청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살에 대한

도움요청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둘째, 자살 낙인은 공식적 도움요청의도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비공식적 도움요청의도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자살 낙인이 높은 사람들

이 전문적 도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22]. 이러한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은 최근 1년이내 

자살 사고를 가진 20∼30대 성인으로, 이들의 자살 낙

인이 오히려 도움요청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증가시켰

을 수 있다. 즉 타인이 자살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 도움을 

찾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기 은폐

는 공식적 도움요청의도와는 별 관련성이 없으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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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도움요청의도와만 관련성을 보였다. D'Agata와 

Holden[39][40]는 자기 은폐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

의 심리적 고통을 숨기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의 은폐는 

결과적으로 자살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자살을 생

각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신에게는 결점이 없이 보

이려고 하면서, 고통스러운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폐하기 때문이다[39][40]. 본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자기 은폐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비

공식적 도움요청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공

식적 도움요청을 증가시키거나, 주변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의

대부분은 20대 여성으로, 연령과 성별의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전체 성인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

구의 연구대상을 최근 자살사고에 대한 단일문항으로 

선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살이나 도

움요청의도에 대해 온라인 자기보고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자살과 같은 민감한 주제의 경우 솔직하게 응답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설문지 이외에 면

담과 같은 측정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자살

사고를 보고한 성인들의 도움요청과 관련된 요인을직접

적으로 탐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살 

사고를 가진 개인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른 사람

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일관

되게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살 고

위험군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생기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지지 체계와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고위험군의 사회적 지지 강화, 자기 은폐

를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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